
연필보다 평화
미케일라 윌킨스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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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야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쟤 때문에 정말 

화가 나!

하지만 예수님은 

용서하라고 하셨지.

예수님은 우리가 싸우는 

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.

괜찮니?

연필 가져가서 미안해.

괜찮아. 용서해 줄게.

야!

나 그거 필요해!

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 
보내 준 아리아 알,  

고마워요!

“구주의 속죄는 회개해야 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

속죄는 또한 용서해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.”

칠십인 정원회의 케빈 알 던컨 장로, “용서라는 치유의 연고”, 『리아호나』, 2016년 5월호, 3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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